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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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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13세) 60명, 중학교 3학년(16세) 6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또래 따돌

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격적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을 측

정하기 위해서 윤리라(1998)와 문진명(2000)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따돌림을

지지하는 자기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은 Salby와 Guerra(1988), Huesmann과 Guerra(1997) 및 윤리라

(1998)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그리고 또래 지명은 Crick, Casas, 그리고 Mosher(1997)의 Peer

Nomination Instrument 중 따돌림과 관련된 항목과 문진명(2000)의 또래 따돌림 피해 지각 척도를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일원변량분석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 청소년 집단 및 일반 청소년 집단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여자이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쉽다고 지각하고, 남자이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가해 청소년 집단 내에서 남자일수록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고통받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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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최근 또래 관계에서 만성적인 괴롭힘이나 따

돌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존재와 상태가 심

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래 괴롭힘이

나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거나, 전학을

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사례가 계속 나타

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상담 센터,

1999). 이에 따라 또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설명

하기 위한 연구(도현심과 최미경, 1998; 이상균,

1998; Crick & Biggee, 1998; Crick, Casas, & Ku,

1999; Graham & Juvonen, 1998; Hodges et al.,

1999)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또래 관계

부적응 및 학교 폭력을 해결, 예방하기 위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명 왕따라고 불리는 현상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그가 속한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

외시켜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

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일체의 언

어적·신체적 행위를 지칭한다(구본용, 1997). 특

히 이런 왕따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약점을 들추

어내어 모함하기,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

하기,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기, 바보 만들기, 무

시하거나 같이 놀지 않기, 욕하고 놀리며 망신주

기, 다른 사람과 못 놀게 하기, 활동에 끼워 주

지 않기 등의 방법에서부터 때리거나 물건을 빼

앗는 등 현저한 공격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조사되었다(삼성생명 사회

정신건강연구소, 1997; 이춘재 외, 2000).

또래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괴롭힘 및

따돌림 현상이 청소년의 현재 및 장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최보가와 임지

영, 1999; 이시형, 1998; 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한편 많은 또래 문제 중재 프로그램(청소

년 폭력예방재단, 1996;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9; Olweus, 1993)은 따돌림의 원인 분석과 예

방보다는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내용

에 집중되어 있다. 즉, 많은 중재 프로그램들이

따돌림 현상의 원인 측면인 가해 청소년의 특성

을 등한시한 채 가해 청소년을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동아일보, 2000). 한편 또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밝힌 연

구(도현심, 1998; 이점숙과 유안진, 1999)도 있지

만, 아직까지 또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설명함에

있어 가해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

에 그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따돌림의 원인과

유발 과정에 대해 규명하고자하며 특히가해 청소

년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

소년의 행동을 구성하는 인지적 특성을 사회정

보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또

래 관계는 사회정보처리 기술인 귀인이나 의사

결정과 관련되며, 또래 상황에 대한 청소년의 귀

인은 청소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또

래 따돌림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대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Wass, 1988).

Hymel(1986)에 따르면 청소년의 또래 행동에 대

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험한 과거의

또래 관계 내용(또래 무시, 또래 거부 등)을 근거

로 하여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며, 그 반응을 수

행했을 경우 자신에게 미칠 결과를 긍정적인 것

으로 기대하는 등 일종의 편견이 존재하게 되며

이 상호작용이 또래 관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래 피해에 관한 최근의 연구

(Graham & Juvonen, 1998)에서는 피해 청소년들은

상황적 어려움을 자기 비난으로 귀인하고, 가해

청소년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를 받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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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난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

다. 가해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에게 동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Hoover, Oliver &

Hazler 1992; Rigby & Slee, 1991)도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귀인, 반응 탐색, 반응 결정 등은 또래

따돌림을 설명하는 유의한 기제가 된다는 결과

를 바탕으로 또래 따돌림에서의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을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비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사회인지적 모델 연구(Coie & Dodge, 1987)

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 행동은 상황에 대한 개

인적 해석인 인지적 평가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고 한다(Berkowitz, 1977; Novaco, 1978). 또한 공격

행동 및 문제 행동을 사회인지적으로 접근한 연

구자(Berkowitz, 1997; Dodge, 1986; Novaco, 1978)

들은 문제 행동은 특히 그 행동을 매개하는 사회

인지적 결함과 왜곡된사고과정 때문에 발생할수

있다고본다. 본 연구는 Crick과 Dodge (1994)의 사

회정보처리 모델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첫 단계인 단서에 대한

부호화와 해석에 있어서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

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

적 상황을 해석할 때 더 적은 수의 사회적 단서

를 이용하며(Dodge & Newman, 1981), 자신이 주

어진 상황을 이미 잘 파악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단서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한

다(Crick & Dodge, 1994). 귀인 연구에 따르면, 또

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이

단계에서 애매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

과를 또래의 책임으로 돌리거나(안지영, 1992),

또래의 행동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laby & Guerra, 1988).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상대방

의 의도 단서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도 결함을

보이고(Coie & Dodge, 1987; Dodge, Murphy &

Buchsbaum, 1984),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상

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 반응을 적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고(Slaby & Guerra, 1988), 도발 상황이나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문제 행동과

관련한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며, 친사회적 반응

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Quiggle et al.,

1992; Richard & Dodge, 1982). 마지막으로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반응이 가져올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Quiggle et al., 1992), 자신이 산출하고 결정한 반

응의 수행이 더 쉽다고 지각하는 반면, 부적응적

인 행동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다(Perry et

al., 1990).

한편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행동-결과

의 당위성에 기초해 특정한 반응을 수행하게 되

는데, 이때 행위자의 내적 판단 근거가 되는 개

인적인 기준이 바로 규범적 신념이다(Bandura,

1973). 즉, 규범적 신념은 타인의 또래 관계를 부

정적으로 조작하는 행동 수행에 있어 동기적 기

능과 규제적 기능을 한다. 또한, 규범적 신념은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 특정한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와 관여하고 있다.

즉, 행위자의 규범적 신념은 기존의 단서 해석

및 반응 평가, 결과 기대, 자기 효능감 등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된다(Crick

& Dodge, 1994). Huesmann와 Guerra(1997)에 의하

면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또래 관계 조작 행동을

더 승인하는 경향이 있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

러한 경향이 더 강했으며, 어린 시기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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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신념이 이후 문제 행동 및 부적응의 정

도를 더 잘 예측해 준다고 한다. 또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행동

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용인될 것이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Slaby

& Guerra, 1988).

이처럼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의한 연구들은

청소년이 각 사회정보처리 단계를 능숙하게 처

리하지 못할 때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행위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적

절한 단서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 적대적인 단서

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상대방의 행동

이나 상황을 적대적 혹은 고의적인 것으로 귀인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해석은 행위자로 하

여금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석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을지라도

문제 행동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응 선택 및 결

정 과정에서 문제 행동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행위자의 공격적 행동 및 문제

행동은 또래의 보복적인 행동을 초래하고, 이것

은 다시 또래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할 가능

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결국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이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요약하면,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

지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본 연구를 통해 따돌림 현상의 원인에 관한 체

계적 진단의 발판을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중

재·예방 프로그램 구축에 폭넓은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은 사회정보처리 과정과 규범적 신념을 통

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에

는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유의한차이가있는가?

2.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에

는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3.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은

성별과 연령 간에 차이가 있는가?

4.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은 성별과 연령 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13세) 60명, 중학교 3학년(16세) 60명으로

총 120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표 1.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성 (단위: 명)

변 인 내 용 가해 집단 일반 집단 전체

성별
남 15 15

60
여 15 15

연령
초등학교 6학년 15 15

60
중학교 3학년 15 15

전체 60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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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5학급, 중학교 3학년 6학급 학생에게 각각

155부와 21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12부를 제외하고 353부를

통해 연구 집단을 구성하였다. 학급 구성원의

10~ 20%가 따돌림을 주도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9;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9; 천선아, 1999)에 의거하여

가해 집단을 6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집단간 비

교를 위해 가해 집단과 같은 수의 일반 집단을

구성하여 총 1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 도구

또래 지명

또래 지명은 Crick, Casas, 그리고 Mosher(1997)의

Peer Nomination Instrument 중 따돌림과 관련된

항목과 문진명(2000)의 또래 따돌림 피해 지각

척도 중 일치도가 높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따돌림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각 행동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는 또

래가 누구인가를 물었다. 본인을 제외한 학급 친

구 중에 질문에 해당하는 또래 2명의 이름을 적

게 하였다. 각각의 청소년에게 지명된 횟수를 1

점으로 환산하여 또래 지명 점수를 산출하였다.

지명 점수가 높은 상위 17%(60명)의 청소년을 또

래 따돌림에서의 가해 청소년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평정에서 한 번도 지명되지 않은 청소년 중

17%를 일반 집단 청소년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정보처리 과정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공격적 청소년의 사

회정보처리 과정을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공

격적 아동을 연구한 윤리라(1998)의 도구와 또래

따돌림에서의 귀인 유형을 측정한 문진명(2000)

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자들이 제작

하였다. 측정 도구는 3개의 가상적인 상황을 통

해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애매한 상황에 대해

청소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각 상황은 또래의 행동이

나 처지에 대한 모호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

단하는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상황의

첫 번째 질문은 주어진 또래의 상황이나 행동을

따돌림과 관련 없는 것으로 귀인하는 것과 따돌

림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것 중에 선택

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반응 탐색에

관한 것으로서 각 상황에 따라 청소년이 따돌림

행위, 괴롭힘 행위, 친사회적 행위 중 어떤 반응

을 가장 많이 탐색하는가를 측정한다. 세 번째

질문은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이 따돌림 행위를 얼마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가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은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물음

으로써 따돌림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감 혹

은 목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이란 외부에서 제공

된 사회적 규준이 아닌 행위자 자신이 형성한

내적 규준으로서 자신의 행동-결과의 당위성 및

근거를 마련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규칙이다. 즉,

청소년이 또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작하는 따

돌림 행위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지지적 기능

과 제재적 기능을 하는 내적 신념을 말한다. 따

돌림을 지지하는 자기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을 측정하기 위해 Salby와 Guerra(1988)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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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신념 척도와 Huesmann과 Guerra(1997)

의 공격 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

척도 및 윤리라(1998)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

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17개 문항은 다음과 같은

5개 하위 요인으로 나뉜다. ①따돌림 행위를 해

도 무방하다는 신념, ②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준다는 신념, ③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④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⑤따돌림으로써 부

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윤리라(199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계수 Cronbach's 는 .79였다. 각 질문에 대

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

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지지하는 신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설문지 내용에 대

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고, 측정 도구 각 문항

을 정교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13세) 5명과,

중학교 3학년(16세) 5명을 각각 심층 면접 조사

하였다. 면접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질문 의도

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했

던 일부 항목에 대해 질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학교장 및 학년 주임 교사의 협조

하에 수업이 끝난 후 각 학년 교실에서 동시에

시행한 후 회수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설문 시간은 약 25분 소요되었고, 중학교 3학년

의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청

소년의 인지적 과정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가해 청소

년 집단과일반 청소년 집단의 인지적 과정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가해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성별 및 연

령에 따른 인지적 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05로 정했다.

Ⅲ. 연구 결과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사회정

보처리 과정의 차이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일반적인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의 하위 요인별 평균

표 2. 청소년의사회정보처리과정의평균및표준편차

(N= 120)

사회정보

처리과정
집단 N M SD

상황귀인
가해청소년 60 1.69 .28

일반청소년 60 1.46 .32

반응 탐색
가해청소년 60 2.09 .27

일반청소년 60 3.08 .72

자기 효능감
가해청소년 60 2.11 .39

일반청소년 60 3.12 .42

결과 기대
가해청소년 60 1.53 .50

일반청소년 60 2.0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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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이 사회

정보처리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정보처리 과정

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주어진 동일한 상황을 따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신이

반응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가

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친사회적 반응

은 적게 산출하고, 따돌림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산출하였다. 따돌림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

어 어느 정도의 곤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가

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곤란을 적게

느낌으로써 수월하게 따돌림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돌림 행동 이후 얻어질 보상에 대

한 기대에 있어서 가해 청소년은 상대방 또래가

자신에게 공손해질 것을 예견하거나, 주변의 친

구들이 자신의 세력행사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이

라는 것 등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으

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따돌림

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차이

청소년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4의 하위 요

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이 따돌

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

표 3.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일원변량분석 (N= 120)

사회정보 처리과정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상황귀인

집단간 1.633 1 1.633

17.760***집단내 10.852 118 9.196E-02

전체 12.485 119

반응 탐색

집단간 30.334 1 30.334

56.718***집단내 63.109 118 .535

전체 93.444 119

자기 효능감

집단간 30.670 1 30.670

170.862***집단내 21.181 118 .180

전체 51.852 119

결과 기대

집단간 10.800 1 10.800

52.428***집단내 24.307 118 .206

전체 35.107 11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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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120)

규범적신념 집단 N M SD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1.97 .40

일반청소년 60 1.63 .38

따돌림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1.87 .59

일반청소년 60 1.50 .49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2.64 .72

일반청소년 60 2.58 .76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1.61 .59

일반청소년 60 1.41 .52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

가해청소년 60 2.53 .68

일반청소년 60 2.43 .74

표 5.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일원변량분석 (N= 120)

하위 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집단간 3.734 1 3.734 23.249* * *

집단내 18.950 118 .161

전체 22.683 119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집단간 2.315 1 2.315 7.487* *

집단내 36.485 118 .309

전체 38.800 119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집단간 .133 1 .133 .225

집단내 69.958 118 .593

전체 70.092 119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집단간 2.223 1 2.223 6.999* *

집단내 37.480 118 .318

전체 39.703 119

「따돌리는 행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피하게해준다는신념」

집단간 .448 1 .448 .890

집단내 59.419 118 .504

전체 59.867 119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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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결과를 산출

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5개 하위 요인 중「따돌림 행위

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따돌림 행위는 자

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따돌림을 당하는 아

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에서 가해 집단

과 일반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

념」과「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가해 청소

년의 경우 자신은 따돌림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합법적인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또한 가해 청소년은 따돌림 행위를

통해서 또래로부터 자신의 힘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돌림 받는 아이들이 그다

지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가해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정

보처리 과정의 차이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원변량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

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해 청소년의 사회

정보처리 과정의 하위 요인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성

별 및 연령에 따라 또래의 상황을 따돌림과 관

련된 것으로 귀인하거나, 따돌림과 관련된 반응

을 탐색하거나,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

한 자기 효능감, 따돌림을 수행한 후 기대하는

결과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

았다.

성별과 연령의 하위 요인별 상호작용 효과에

서는 유일하게 자기 효능감에서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따

돌림 행동을 수행하는것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에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

해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훨씬 쉽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의 상호

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가해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따돌림

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차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이 가해 청소

년 집단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의 각 요인 중「따돌림 당하는 쪽

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과「따돌림을 당하는 아

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만 주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

여준다는 신념」,「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

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주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하위 요인은 「따돌림

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으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이러한 신념의 정도

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 따라 주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난 하위 요인은 「따돌림 당하

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정도

가 높았다. 한편,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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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이원변량분석 (N=60)

사회정보처리과정 변량원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상황귀인

성별(A) 1 2.963E-02 .380

연령(B) 1 7.407E-03 .095

A×B 1 7.407E-03 .095

오차 56 7.804E-02

전체 59 175.556

반응 탐색

성별(A) 1 .000 .000

연령(B) 1 .600 1.608

A×B 1 2.963E-02 .053

오차 56 .562

전체 59 291.111

자기 효능감

성별(A) 1 .535 3.440

연령(B) 1 .417 2.679

A×B 1 .669 4.298*

오차 56 .156

전체 59 276.333

결과 기대

성별(A) 1 1.667E-02 .063

연령(B) 1 .535 2.031

A×B 1 .313 1.188

오차 56 .263

전체 59 155.667

*p< .05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남자 여자

자기효능감

2.3

2.2

2.1

2.0 16세 중학생

13세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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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5개 하위 요인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Ⅳ . 논의 및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논

표 7.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규범적 신념의 이원변량분석 (N= 60)

규범적 신념 변량원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따돌림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신념」

성별(A) 1 .389 2.301

연령(B) 1 4.167E-03 .025

A×B 1 3.750E-02 .222

오차 56 9.474

전체 59 246.583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성별(A) 1 .313 .855

연령(B) 1 1.350 3.690

A×B 1 9.074E-02 .248

오차 56 20.489

전체 59 232.556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성별(A) 1 .704 1.346

연령(B) 1 2.204 4.213*

A×B 1 .337 .645

오차 56 29.300

전체 59 451.250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

성별(A) 1 1.452 4.026*

연령(B) 1 2.963E-02 .082

A×B 1 .363 1.007

오차 56 20.193

전체 59 117.778

「따돌림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피할수있다는신념」

성별(A) 1 .150 .301

연령(B) 1 1.667E-02 .033

A×B 1 1.852E-03 .004

오차 56 27.896

전체 59 411.444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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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해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인지적 과

정의 차이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가

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주어진

또래의 상황에 대해 따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

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또래 관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상황을 해

석할 때 더 적은 수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한다

는 연구(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자신을 해치고

자 하는 상대방의 적대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가해 청소년은 따돌림 상황으로 판단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또래의

사회적 행동을 판단할 때, 또래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 평판에 따른다는 연구(Hymel, 1986; Hymel,

Wagner, & Butler, 1990)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고착화된 또래에 대한 수용의 정보가 또래 행동

의 적대적 의도와 상관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견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해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주어진 또래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

로 따돌림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탐색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또래 관계를 부정

적으로 이끄는 문제 행동과 관련한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하고 친사회적 반응도 더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Quiggle et al., 1992; Richard & Dodge,

1982)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또래 관

계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

년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 반응

을 적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Slaby &

Guerra, 1988)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

다.

셋째,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자기 효능감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또래 관계에서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

해 자신이 탐색하고 선택한 반응을 실천에 옮기

는 것이 더 쉽다고 지각하고, 따돌림 행동을 저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Perry et

al., 1988)와 일치한다.

넷째, 따돌림 행동에 대한 결과 기대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언어적 문

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가 관찰한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행

동, 또래가 평가한 문제 행동, 그리고 자기 보고

에 의한 또래 문제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Quiggle et al., 1992)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해 청소년은 행동 수행 이

후 또래 관계에서의 우위나 상대 또래의 복종

등의 긍정적인 보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으며, 일반 집단의 청소년은 죄책감이나, 주변의

부정적 평가 등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마지막으로, 따돌림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

관해서 하부 5개 요인 중, 「따돌려도 무방하다

는 신념」,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

을 것이라는 신념」에서 가해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는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 연령일수

록 자신의 따돌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청소년의

「따돌려도 무방하다는 신념」은 상대방의 도발

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이나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리낌없이 따돌리도록 만드는 것으

로 예견된다. 특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은 가해 청소년으

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죄책감

없이 타인에 대한 따돌림 행동을 행사하도록 만

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따돌림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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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잘못이 있다는 신념」과 「따돌림으로써 부

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해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상의 두 요인에서 유의성을 찾지 못한 것은

또래 따돌림의 원인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무관

하지 않다. 구본용(1998)에 의하면 따돌림을 주도

하는 아이들과 따돌림에 동조하는 아이들, 혹은

방관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구분은

또래를 적극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따돌림에 동조하고 방관하는 청소년

의 일부가 일반 집단에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즉 이런 청소년의 보고 내용이 따돌리는 가

해 집단과 일반 집단간의 차이를 둔화시킨 것이

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가해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연령에 따

른 인지적 과정의 차이에 관한 논의이다. 첫째,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

든 요인에 대해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 효능감 요인

에서만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이고 연령이 높

을수록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쉽다

고 지각하고,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여자의 경

우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싶을 때 직접적인 괴

롭힘보다는 정서적 손상의 효과가 큰 간접적인

따돌림을 선호한다는 연구(Hoover et al., 1992)와

연령이 높을수록 행동이 발생할 환경 맥락과 자

신의 행동 레퍼토리를 모두 고려하는 복잡한 과

정을 통해 반응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행의 곤란

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연구(Dodge, 1986)를

뒷받침한다.

따돌림 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에 대해서는

5개 하부 요인 중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

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그다지 고통받

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따돌림을 당하는 쪽에 잘

못이 있다는 신념」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중학교 3학년(16세)의 경우 초등학

교 6학년(13세)에 비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승

인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Huesmann, &

Guerra, 1997)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또래 관계

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자신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적으로 지체된 인지적 기

술을 갖고 있다고 한 연구(Dodge, Petit, McClasky,

& Brown, 1986; Richard, & Dodge, 1982)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일치

는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니었으며, 고등학

생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고 연령이 근접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

학년 청소년을 비교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해 청소년 집단 및 일반 청소년 집단

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해 청소년은 또래의 상황을 따

돌림과 관련된 것으로 귀인하고, 따돌림과 관련

된 반응을 더 많이 탐색하였고, 따돌림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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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효능감이 높았으며, 따돌림 행동을 한

후의 결과를 자신에게 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하는 성향이 있었다. 또한 가해 청소년은 따돌림

을 지지하는 규범적 신념에 있어서도, 따돌림 행

위를 해도 된다는 신념,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신념,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은 그다

지 고통받지 않는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있는 경

향이 높았다.

둘째, 가해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

해 여자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

행하는 것을 쉽다고 지각하고,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다

고 지각하였다. 또한 가해 청소년 집단 내에서

남자일수록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고통받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함의

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따돌림 행동에 관한 규범적 신념에 관한

유의성은 앞으로의 또래 따돌림에 관한 중재 프

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가해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규범적 신념을 확

인함으로써,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제

시했던 공감적 이해 능력 키우기 혹은 교사 및

부모의 훈육 등의 포괄적인 차원보다는 구체적

인 요인에서의 효과적인 교정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보인다. 예컨대, 「따돌림 행동을 해도 무

방하다는 신념」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등의 잘못된 신념을 밝

히고 이를 집중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반면, 집단간 유의성을 확

인할 수 없었던 「따돌림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

준다는 신념」이나 「따돌림 당하는 쪽에 잘못

이 있다는 신념」 등은 집단 메커니즘 혹은 또

래 문화 차원에서 해석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

년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따돌림에

관한 일부 신념은 개인적 신념을 넘어서 학교

집단 의식 혹은 또래 문화 형태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또래 따돌림 평정 척도

의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는 따돌리는 가해 청소년을 선별해 내

는 것으로 처음 사용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해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에

모든 연구 요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

로써, 적절히 집단을 선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 평정 척도가 가해

청소년을 선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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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in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 girls and 60 boys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in Seoul. Their age range was 13 to 16 years ol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was assessed

by Measure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normative belief about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was assessed by Modified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Scale; and peer nomination for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was assessed by Peer Nomination Instrument. The ANOVA tests

revealed 1) differences between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and normal adolescents' in all

factor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3 factors of normative belief about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2) significant within group differences in 2 factors of normative belief about relationally

aggressive behavior in the relationally aggressive adolescents'; 3)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age in 1 factor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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